
정전 후 울산석유화학단지 모습

SK에너지, 정전 피해액 70억원
한전, 피해현황 조사 결과 5곳에 199억원 … 예상보다 훨씬 적어

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에 따른 SK에너지 울산공장의 피해액이 최대 70억원으로 집계됐다.

한국전력은 울산 용연변전소의 설비 고장으로 정전피해를 입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5사의 피해를

조사한 결과, 5곳의 피해액이 총 199억원에 달했다고

12월12일 발표했다.

한전은 “5곳 중 SK에너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

조사됐다”며 “피해액이 60억-70억원에 달할 것”이라고

강조했다.

아울러 “효성의 용연 1공장 및 2 공장은 27억원, KP

케미칼 1억원, 에어프로덕츠 1억원으로 조사됐다”며

“동서석유화학을 비롯해 12사에 전기와 스팀을 제공하

는 한주는 총 1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

다”고 밝혔다.

SK에너지는 12월6일 정전으로 전체 공장의 절반이

넘는 정유공장, 석유화학공장이 모두 가동 중단된 바

있으며, 정유공장은 정전 후 곧바로 공정을 복구했으나 석유화학공장은 12월10-11일 복구를 마무리했다.

앞서 울산시는 한전이 전망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

있다.

한편, 한전이 피해규모를 추산했음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보상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

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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